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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일정으로 목포권은 비엔날레1관

(목포문화예술회관, 구 갓바위미술관)

에서 비엔날레3관(연안여객선터미널갤

러리), 서산동 시화골목, (구) 일본영사

관, 동양척식주식회사(근대역사관1,2),

비엔날레2관(유달산,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자연사박물관, 국립해양문화

재연구소, 갓바위 해상보행교(갓바위

문화타운), 수묵퍼포먼스븡공연·춤추는

바다분수(평화광장)을 둘러보는 코스

를 추천한다.

진도권은 진도타워, 진도대교(녹진관

광지)에서 진도개 공연븡경주(진도개테

마파크), 비엔날레6관/토요민속여행

(향토문화회관), 비엔날레4관(남도전

통미술관/운림산방), 비엔날레5관(금

봉미술관, 진도역사관/운림산방), 접도

웰빙등산로, 남도진성, 진도항, 세방낙

조 코스로 수묵비엔날레의 묘미를 체험

할 수 있다.

1박2일 코스로는 수묵비엔날레와 함

께 목포-진도 여행으로 1일차 진도타워,

진도대교(녹진관광지)→진도개 공연븡

경주(진도개테마파크)→비엔날레6관

(향토문화회관)→비엔날레4관(남도전

통미술관/운림산방)→비엔날레5관(금

봉미술관, 진도역사관/운림산방)→임

회 죽림마을→진도항→세방낙조를, 2일

차는 비엔날레1관(목포문화예술회관,

구 갓바위미술관)→비엔날레3관(연안

여객선터미널갤러리)→서산동 시화골

목→(구) 일본영사관, 동양척식주식회

사(근대역사관1,2)→비엔날레2관(유달

산,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자연사박

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갓바위 해

상보행교(갓바위 문화타운)→수묵퍼포

먼스븡공연/춤추는 바다분수(평화광장)

를 둘러보면 뜻깊은 추억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지난 8

월31일 개막식을 갖고 61일간의 대장정

에 돌입했다.

이번 수묵비엔날레는 전통회화를 소

재로 하는 국내 최초의 국제미술행사라

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의 수

묵,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라는 주

제로 목포와 진도 6개의 전시관에서 국

내븡외 작가 266명(국내 209, 국외 57명)

의 작품 312점이 전시된다.

목포권 비엔날레 1관부터 3관까지, 진

도권은 비엔날레 4관부터 6관까지 작품

이 전시된다.

전시관은 목포권에 목포문화예술회

관(비엔날레 1관), 노적봉예술공원미술

관(비엔날레 2관), 목포연안여객터미널

갤러리(비엔날레 3관), 목포역 인근에

국제레지던시관이 배치돼 있다.

진도권에는 운림산방 인근 남도전통

미술관(비엔날레 4관), 진도역사관내

금붕미술관(비엔날레 5관), 진도공용터

미널 인근 진도향토문화회관(비엔날레

6관)에 작품이 전시된다.

진도권 전시는 ‘전통수묵의 재발견’

이라는 소주제로 목포권 전시는 ‘현대

수묵의 재창조’라는 소주제로 전통과

현대를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목포 원도심 유휴 공간

에서는 ‘국제적수묵수다방(國際的水墨

數多芳)’이라는 이름으로 단기 국제레

지던시 프로그램 전시도 열린다.

이외에도 수묵캘리그라피, 수묵목판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들도 전시관 일

원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어 학생단체와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

고 있다.

특히 부채나 머그컵 등에 직접 수묵화

를 그려보는 체험과 VR수묵체험은 단

골코스로 인기가 좋다.

추석연휴기간에는 각종 공연도 예정

돼 있다.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수묵을 소재로

한 수묵퍼포먼스와 공연이 24-26일 펼

쳐지고, 진도 운림산방에서는 진도북춤

등 진도민속공연이 25-26일 열린다.

이번 수묵비엔날레는 지역경제에 활

력을 불어 넣기 위해 입장권에 지역 상

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삽입했

다. 수묵비엔날레 성인 입장권(현장판

매 기준 1만원)에 3천원의 쿠폰을 넣어

목포에서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야외광

장에 위치한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사

용할 수 있으며 진도에서는 식당, 주유

소 등 전 상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무국은 이번 수묵비엔날레는 단순

한 미술행사가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호

흡하는 비엔날레로 발전하기를 기대하

고 있다.

한편 비엔날레1관(목포문화예술회

관)과 4관(진도남도전통미술관)을 제

외하고 나머지 4개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국제

수묵비엔날레 누리집(sumukbiennale.

org) 관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가

족들과 친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체험행사로 목포, 진도 일원에서 펼쳐지

고 있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추천

드린다”면서 “다양한 체험행사도 많으

니 올 가을 뜻깊은 추억을 남기시길 바

란다”고 밝혔다. /임채만기자icm@kjdaily.com

븮가을 문화여행븯 전통·현대 수묵 매력 속으로븣

전남도, 목포·진도 일원 추석 연휴 체험 코스 추천

목포권 비엔날레 1-3관, 진도권 4-6관 작품 전시

민족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전국적으로 대이동이 시작된다. 연휴기간 남도 주위 곳

곳에 가볼만 한 곳이 적지 않지만 국제적인 문화 행사에 한 번 정도 다녀와도 좋을

법 하다.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2018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가 열리고 있어 가을여행의 멋을 더하고 있다. 추석연휴에 전남에서만 경험할 수 있

는 특별한 수묵여행을 소개한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오는10월31일까지목포,진도일원에서펼쳐지는가운데추석연휴기간전통,현대수묵화를감상하고체험할수있는행사가다양하게열린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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